
일본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일정 중에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조금은 의아하게도

운전석에서는 부인이 조수석에서는 아이를 안은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차량

트렁크를 열어 앉을 자리를 마련하더니, 갓난아이의 아빠는 아이에게 능숙하게 젖병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3회 양성평등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결과 

☘ 금상: 이준호·안민성·위대량(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정해진 것처럼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고정관념인 남자는 파랑, 여자는 빨강이라는 

색깔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자는 취지의 사진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은 어린이의 시

선으로 색칠한 화장실 픽토그램입니다.

교집합의 의미는 다른 두 개의 집합 중 겹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개념에 적용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집합은 남자와 여자를 합친 그림,

즉 같아야만 교집합때 하나로 나올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같다는 의미를 

도출한 작품입니다.

☘ 은상: 이아름(컴퓨터공학부)

☘ 은상: 최현덕(산업경영학부)·김경민(디자인공학과)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쳐다보지 않으면 서로는 같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사진 속 마주한 손

처럼 남과여가 서로 마주한다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 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보고 성 평등을 인지해 양성평등의 시대를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평등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위 포스터는 그 동안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편견을 역으로 그렸습니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강하고 약하고는 남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상: 김현찬(산업경영학부)

☘ 동상: 김대겸·유재형(전기·전자·통신공학부)



보통 사람들은 중성적인 느낌의 영화배우 틸다 스윈튼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되면 이 사

진의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틸다 스윈튼이고 영화

배우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기를 잘하는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성별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 능력을 생각하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를 일깨워주고자 이와 

같은 작품을 출품합니다.

☘ 동상: 한우근(기계공학부)


